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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오직 고통만이 생명을 빛나게하니] 

 

 

“ 
네- 오늘도 열심히 맞아보겠습니다~! 

 
 

 

 

│이름 

 

Caterina D. Aliyah  



( 카테리나 디 알리야 ) 

 

│나이 

  20 

 

│성별 

  여성  

 

│직위 

  소위(★) 

 

│신장 및 체중 

  167cm / 55.7 kg 

 

│소속팀 

  방어 

 

│외관 

  댓글첨부 

 

 

│성격 

 

 

  낙천적인 / 나른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카테리나는 이 모든 것을 낭만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노예와 

같은 취급에도 자신에게 역할과 쓸모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니까요. 왠만한 불행이 아니라면 그녀를 

꺾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가끔은 도를 지나친 낙천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과는 달리 

비뚤어진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충성심 / 맹목적인 

 

자신이 속한 부대는 물론이거와, 자신보다 높은 직급을 가진 이들을 지나치게 존경하고 복종에 가깝게 

따릅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임무와 상관없는 심부름일지라도 카테리나는 

기쁘게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자신의 자아나 목숨, 가치관보다 명령을 중요시 여깁니다. 

 

  전투 / 고통을 즐기는 

 

고통은 그녀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석처럼 더욱 빛나게 해주며 

단단하게 해주죠. 

 

간단하게 말하면 마조히스트.  

자신의 능력과 상성이 잘 맞으며 같은 동료나 적에게 폭력받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이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랜 기간동안 고통이 없을 시에 불안을 느낄만큼 

자신의 생명을 증명하는 데에 초조해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투를 좋아합니다.  

 

이능력도 그녀의 고통에 동의하듯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능력 

 

이능력명 - 세공 (細工) 

 

이능력 설명 

자신의 신체가 타격되는 횟수에 비례하여 자신의 신체가 빛나며 신체의 경도, 내구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자해를 제외한 오직 타해만으로 적용되는 능력이며, 받은 타격의 위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횟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타격에 따라 신체가 강화되는 것의 최대치는 10번이며 그 이상일 시, 미미한 능력상향입니다 최대로 

타격되었을 시의 신체강도는 대략 단단한 강철,혹은 보석과 동일합니다.  

강화되는 신체는 아니라 머리카락, 피부, 눈, 체액 등 자신의 신체 전부입니다.  

최대 발동시간은 3시간이며 그 이후의 신체강화는 다시 피격 받아야 합니다. 

 

 패널티  

 

신체의 강도를 올리는 것일 뿐, 고통은 그대로 입니다. 

3시간 이상 능력을 과도하게 늘려 사용할 시 심한 감각마비 및, 신체의 끝부분부터 괴사가 시작됩니다. 

피해를 입지 못할 시, 신체의 능력은 일반인과 같습니다. 

또한 능력 사용 시 자신에게서 나는 빛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기타 

 

  L 

- 폭력 

- 제압적 / 강압적인 상황 

- 생물 

 

  H 

- 절제 

-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 

- 불복종 

 

  S 



- 임무 실패 

- 무반응 

- 정적 

 

 

생일 - (기관은 알고 있겠지만) 본인은 자신의 생일을 모릅니다. 

 

출신 구역 - 제 3구역 

 

이능력이 발현되어 제 4구역으로 이동된 나이는 16세 

 

가족 관계 -  부 ,  모  

 

제어칩이 이식된 곳은 본인 기준 오른쪽 어깨입니다. 

 

자신의 이능력이 발현될 때 빛나는 신체를 은근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높은 직급을 존경하지만 자신의 승진을 바라진 않습니다.   

책임감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 

 

 

 

 

│스테이터스 

 

근력- ■■■□□□□ 

민첩- ■■□□□□□ 

체력- ■■■■■■□ 

정신력- ■■■■■□□ 



충성도- ■■■■■■■ 

 

 

│선관 

 

샬롯 듀카르트 (Charlotte Ducart) 

 

“원하신다면, 샬롯님의 발 받침대도 될 수 있는걸요~? ” 

평소 까칠하고 가학적인 샬롯을 존경하며 샬롯의 고기방패가 되길 자처합니다. 

샬롯이 자신에게 막말을 할 때마다 만족스러워 하는중. 어째선지 자신을 싫어하는 듯한 기색이 있지만 

신경 쓰지도, 알려하지도 않습니다. 

 

데일 호크하울러 

 

“ ..결국엔 개고생만 한 거 아닌가-? ” 

어렸을 적, 같은 동네에서 알던 사이. 

데일이 센서에 걸려 격리되는 것을 거부하고 5구역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부대에서 만났지만.. 어째서 제 발로 돌아온건지 의문입니다. 데일이 도망 갈 때, 그가 말한  한 

마디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 편히 선관방 와주세요~ ) 

 

 

│오너 호불호 

과도한 유아퇴행, 스캇 제외 전부 좋아하고 포지션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서사, 맥락 없이 갑작스러운 수위높은 발언, 행동은 조율을 지향합니다 

 오너가 4444 수위에 미숙합니다..  



러닝 도중 불편함을 겪으신다면 편히 말씀해주세요 

 

오너는 캐릭터의 사상 및 발언, 행동 등과 무관합니다. 

 


